
한·일 선가차
한국과 일본의 선가차이가 축소되고 있다.

이미 파나막스벌커는 일본 쪽이 유리해졌고 V L C C·스웨즈형도 차이가 축소됐다.

일본의 유력 조선기업들은 V L C C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선가차이가 0 ~ 5 %이내로 축소된 것으로

보고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K O T C (쿠웨이트 오일탱커)의 VLCC 3척 상담과 영국B P의 4 ~ 8척

상담에서 일본의 승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.

K O T C의 상담은 현재 한국 2사, 일본 3사로 낙찰

대상이 좁혀져 한국과 일본이 대항하는 형태로 진

행되고 있다.

K O T C·B P의 상담은 사양이 달라 비교하기 어렵

지만 현재의 달러당 1 0 7엔 전후의 환율로는 한국

과 일본이 거의 같은 수준이다.

9 5년엔 V L C C의 발주가 5척으로 확인됐는데 모두

일본 조선기업이 수주했다. 이는 과거의 거래실적

에 의한 발주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. 

당시 한국 조선산업계는 환율면에선 가장 유리한

입장에 있었으나 기대했던 V L C C의 발주가 1 0년

동안 최저수준으로 감소, 타이밍이 나빴던 것으로

볼 수 있다.

최근 발주된 3 0만중량톤급 V L C C에서는 선가

8 5 0 0만달러라는 계약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예외였던 셈이며, 일본 조선산업계는 현재의 환율로 환산

하면 9 2억엔을 초과하는 수준이 돼 채산라인에 있다.

KOTC 및 영국 B P의 국제상담에서는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선가로는 불충분하다.

9 0 0 0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설도 있지만 5 %까지의 선가차이라면 기술력, 애

프터서비스 등을 감안하면 일본측에 승산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<화학저널 1 9 9 6 / 1 2 / 9 >

달러환율

엔/달러 원/달러

신조V L가격

( 1 0 0만달러)

한·일의 선

가차( 1 9 9 6 )
구 분

1 9 8 5

1 9 9 0

1 9 9 1

1 9 9 2

1 9 9 3

1 9 9 4

1995. 4

1995. 9

1996. 4

2 4 0
1 4 5
1 3 5
1 2 5
1 1 1
1 0 2
8 4
9 5

1 0 8

8 5 0
7 0 8
7 3 3
7 8 0
8 0 3
8 0 3
7 6 1
7 6 8
7 8 4

3 9 . 0
1 1 0 . 0
1 1 5 . 0
1 0 0 . 0
9 0 . 0
8 0 . 0
8 2 . 0
8 5 . 0
8 5 . 0

- 5

- 5
- 1 0
- 1 5
- 2 0
- 1 0
- 5

- 2 0
0

- 5
- 1 0
- 1 5
- 2 0
- 3 0
- 1 5

0

한국과일본의환율과 신조선가격차

주) 선가차는 달러 베이스


